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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푸른솔로 76 | Tel 010-7111-7888

방통위는 고용승계 로 FM99.9 새사업자 공모의 책
임을 다하라! 

빙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지역 라디오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경기지역 유일의 민영 라디오방송이었

던 경기방송이 지난해 3월 폐업한지 1년 7개월만이다. 

그 동안 경기방송 노동조합은 사상 초유의 방송권 자진 반납을 막을 수 없는 규제의 무력함에 괴로워했다. 

그리고 경기지역민을 위한 청취권 회복과 우리  스스로를 위한 생존권을 위해 추위도 폭염도 받아들이며 

거리투쟁을 했다. 동력은 오로지 FM99.9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이었다. 

1분 1초라도 경기도민을 위한 방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라도 공모가 시작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을 위한 새사업자 선정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로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려된다. 새사업자 심사항목에 고용승계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재허가 심사 당시 경기방송의 방송부문 평가는 142개 방송사 중 상위 10위권이었다. 경기방송 노동

자들은 지역방송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기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방송 심의규정을 어긴 적도 없는 

바른 언론인들이었다. 

심지어 경기방송 노동자들은 조건부 재허가 과정애서 방송의 중단을 막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방통위 역시 경기도민 청취권 보호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 등을 조건부 재허가의 이유로 들었다.

애초에 방통위가 제대로 재허가 심사를 했더라면, 자진폐업 같은 경영진의 일탈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었다면 장기간에 걸친 경기지역의 방송공백과 경기방송 노동자들 같은 피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다. 또한 앞으로 제2,제3의 경기방송 상황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용승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

다.

그간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방통위의 관리 책임을 여러 번 지적해 왔다. 더는 얘기하

고 싶지 않다. 이제라도 방통위는 고용승계가 포함된, 제대로 된 사업자 선정을 통해 그간의 잘못을 바로 

잡고 경기도민에게 봉사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2 -

하나, 방통위는 경기방송 관련 사태의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를 허가조건으로 내새워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이번 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고용승계를 외면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려는 새사업자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본다. 방통위가 옥석을 가려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신속한 방송재개와 노동자를 고려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20.10.23일 국정감사

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는 말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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